
GIST, '청렴을 더하다. GIST를 바꾸다.'
참여와 소통으로 만드는 청렴문화

- 실천사례 공유부터 참여형 교육까지… 구성원이 함께하는 ‘2026 GIST 청렴집중주간’
- 임기철 총장, ‘오픈 지스트’ 현장부터 타운홀 미팅까지 직접 참여해 구성원과 소통
- 7개 활동 ‘청렴 여권’으로 연계… 구성원 의견은 향후 청렴교육·제도 개선에 반영

▲ 8월 31일(월) GIST 제1학생회관 인근에서 열린 ‘오픈 지스트(OPEN GIST): 청렴을 

더 가까이’에서 구성원들이 청렴한 조직문화를 위해 바라는 점과 실천 다짐을 적는 참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지스트, 총장 임기철)은 8월 31일(월)부터 9월 4일(금)까지 ‘청

렴을 더하다. GIST를 바꾸다.’를 슬로건으로 ‘2026 GIST 청렴집중주간’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렴집중주간’은 전 구성원이 GIST의 청렴시책*을 쉽게 이해하고, 구성원에게 

필요한 청렴 기준을 함께 살펴보며 참여와 소통을 통해 청렴문화를 확산할 수 있

도록 마련됐다.

청렴시책 안내와 청렴 실천사례 발굴, AI를 활용한 참여형 교육, 온라인 인식 점검, 

기관장과의 대화 등을 연계해, 구성원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다양

한 프로그램을 한 주간 집중 운영했다.

* 청렴시책: 기관이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청렴교육, 신고·상담제



도, 부패 예방 및 제도 개선 등의 정책이나 방안이다.

청렴집중주간 첫날인 8월 31일(월)에는 제1학생식당 앞에서 ‘오픈 지스트(OPEN 

GIST): 청렴을 더 가까이’를 열어 GIST가 추진하는 청렴 활동을 소개하고, 구성원들

이 청렴한 조직문화를 위해 바라는 점과 실천 다짐을 직접 적어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행사장에 마련된 참여 보드에는 ‘서로 존중하는 GIST’, ‘원칙과 절차는 공정하게’, 

‘작은 실천부터 청렴하게’ 등 청렴에 대한 생각과 실천 다짐, 조직문화에 바라는 점

을 담은 약 270건의 메시지가 모였다.

임기철 총장도 이날 행사 현장을 찾아 학생과 구성원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청렴

집중주간 참여를 독려하는 등 기관장 주도의 현장 소통을 실천했다.

9월 1일(화)에는 구성원들이 현장에서 실천해 온 청렴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청렴의 

기준을 실제 상황에서 스스로 판단해 보는 참여형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먼저 대학 A동 115호에서 열린 ‘2026 GIST 청렴 실천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에

서는 ▴투명한 과업 관리와 연구윤리 ▴책임 있는 AI 활용 ▴이용자 중심의 행정서

비스 개선 등 청렴의 가치를 실제 업무에 적용한 사례 4건을 선정해 최우수상 1건, 

우수상 1건, 장려상 2건을 시상했다.

▲ 9월 1일(화) 열린 ‘2026 GIST 청렴 실천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 첫 번째) GIST 임기철 총장



최우수상에는 폐기물 처리용역 현장점검을 통해 과업 수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관리절차 개선을 이끌어낸 사례가, 우수상에는 연구실 신입생의 적응과 연

구윤리 실천을 돕는 핸드북 제작 사례가 각각 선정됐다.

장려상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원칙을 마련해 책임 있는 교육문화를 조성

한 사례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연구장비 관리시스템을 개선한 적극행정 사례가 

수상했다.

이어 열린 ‘도전! 청렴 골든벨’은 105여 명의 구성원이 참여한 가운데, AI와 게임 

요소를 접목한 퀴즈와 토론, 익명 설문 등을 결합한 쌍방향 교육으로 운영됐다.

참가자들은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연구윤리 등과 관련해 연구·교육·행정 현

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함께 살펴보고, AI가 제시하는 판정 근거와 

참가자들의 응답 결과 등을 확인하며 청렴 기준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

졌다.

9월 2일(수)에는 상황별 청렴 기준을 익히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판단이 엇갈

리는 상황에서 자신의 청렴 기준을 스스로 점검해 보는 온라인 참여 프로그램 ‘청

렴 회색지대(Gray Zone), 이 정도는 괜찮을까?’를 운영했다.

구성원들은 일상과 업무에서 접할 수 있는 10가지 상황을 살펴보며, 청렴이 요구되

는 상황에서 자신이라면 어떻게 판단할지 스스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집중주간에서는 기관장이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답하는 소통의 자

리도 마련했다.

9월 3일(목) 중앙도서관 1층 소극장에서 열린 ‘에스크:지(ASK:G) 2026 청렴 타운홀 

미팅’에는 임기철 총장과 정성호 교학부총장, 조영욱 행정안전처장을 비롯해 구성원 

60여 명이 참석했다.

‘묻고, 듣고, 함께 바꾸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GIST의 청렴 현황과 주

요 시책을 소개하고, 사전에 접수된 익명질문 24건과 현장 질문을 중심으로 구성원

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질문은 ▴공정한 업무 수행과 수평적 소통 ▴불공정한 업무 관행 예방 ▴외국인 학

생의 신고 접근성 ▴연구비 집행 ▴연구윤리와 신고자 보호 등 다양한 주제를 아울

렀다.

임 총장은 ‘오픈 지스트’ 현장 참여에 이어 타운홀 미팅에서도 구성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청렴에 대한 의지와 실천 방향을 분명히 했다. 주요 보직자들과 함께 구

성원들의 질문에 직접 답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며, 청렴을 구성원과 함께 만들어 

가는 조직문화로 확산하는 데 힘을 보탰다.

▲ 9월 3일(목) GIST 중앙도서관 소극장에서 열린 ‘에스크:지(ASK:G) 2026 청렴 타

운홀 미팅’에서 구성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GIST 정성호 교학부총

장, 임기철 총장, 조영욱 행정안전처장

GIST는 개별 프로그램을 하나의 참여 흐름으로 연결하고 구성원의 지속적인 참여

를 유도하기 위한 ‘2026 GIST 청렴 여권’도 운영했다.

구성원들은 지난 7월 청렴시책 인지도 조사를 시작으로 집중주간의 주요 프로그램

과 마지막 만족도 조사까지 총 7개 활동에 참여하며 ‘청렴 여권’에 스탬프를 적립

했다.

청렴집중주간 마지막 날인 9월 4일(금)에는 만족도·효과성 조사를 실시해 프로그램

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임기철 총장은 “청렴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일상의 판단과 행동 속에서 실천될 

때 비로소 조직문화로 자리 잡는다”며 “연구와 교육의 정직성, 의사결정의 공정성, 

구성원 간 상호존중은 물론 누구나 안심하고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

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장부터 투명한 의사결정과 솔선수범의 책임을 다하고, 이번 청렴집중주

간에 모인 구성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실제 변화로 이어가겠다”며 “공정과 존중의 

가치가 연구실과 강의실, 행정 현장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구성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GIST는 이번 집중주간에서 수렴한 구성원 의견과 프로그램별 참여·응답 결과

를 분석해 청렴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과 프로그램의 효과를 점검하고, 향후 청렴

교육·안내자료·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